
제 절 순천의 농민운동
1)

1920년대에 전개된 순천의 농민운동은 일제 강점기의 모든 지역 민중운동 가운데 가장 장기

적으로 지속된, 가장 잘 조직된 운동의 하나로 평가된다. 당시의 사정은 소수 생존인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고,입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내려오고 있으며,해방 후 편찬된 순천 승

주의 군 읍지에도 간략하나마 언급되어 있다. 지방사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다는 전반적

사정을 고려할 때 순천 농민운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사실은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그러나 이를 전제로 하고 본다면,순천 농민운동은 지방 민중운동의 사례들 가

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민중운

동사에서 순천 농민운동이 차지한 비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농민운동사를 개관한 조동걸(趙東杰)의 선구적 연구는 1920년대 초반의 대표적

농민운동 사례로서 순천의 면별 소작쟁의를 언급하면서, 이들 소작쟁의가 농민운동 전반의

조직화 경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후를 보여주었음을 강조했다. 그후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인 학자 가네모리 요오시꾸(金森襄作)가 진주와 순천의 농민운동을 함께 검토하는 논문

을 발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운동사적 관심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그는 순천의

농민지도자들이 군 전체에 1만 1,000명의 회원을 갖는 엄청난 규모의 농민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했는데도 사회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결합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중에 뿌리를

둔 운동을 발전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발표된 일본인 학자 오와 가즈아끼(大和和

明)의 논문은 앞에 비해 더욱 풍부한 사실(史實)을 기초로 하여 순천 농민운동의 전개과정

을 잘 정리하였다. 오와 가즈아끼는 순천 농민운동이 민족주의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가네모리 요오시꾸의 지적을 비판하면서 온건한 실력양성 중심의 민족주의적 노선이 순천

농민운동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후 언론인 한송주(韓松周)도 순천 농

민운동을 지방종합지의 특집기사로 3회에 걸쳐 소개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일제 강점기 순

천의 사회상을 재구성하고 법사회사와 역사인류학의 방법을 소개하는 일환으로 순천 농민운

동을 언급한 바 있다.
1)

그러나 선행하는 연구들은 순천사회의 지방사적 맥락을 조명하고자 하는 이 책의 목적과 다

소 다른 관심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글에서는 농민운동이 순천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간 언급되지 않은 운동의 면모들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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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끌어들임으로써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이 책에는 순천지역 소작쟁의의

역사적 의의와 전개과정에 관한 지수걸(池秀傑)의 글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따라서 이 글에

서는 순천 농민운동의 전개와 추이 및 그것이 농민운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관

하여는 지수걸의 논의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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